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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일상적인 물건에서부터 웅장한 건축물과 궁전에 이르기까지 물질들이 어

떻게 아케메네스 제국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서이다. 아케메네스인들

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계와 피정복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. 그러한 균형

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 행복과 질서를 부여하였고, 그 속에서 피정복민들

은 기꺼이 아케메네스의 지배를 받아들인다고 믿었다. 아케메네스인들이 다른 종족

들에게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

은 고대 근동에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지배 방식이었다. 이러한 시각에서 저자는 

피정복민, 특히 아르메니아인과 아케메네스인들 사이의 관계를 물질을 통해 해명하

고자 하였다. 

책은 역사적이고도 이론적인 부분과 그 사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. 각 부분은 3

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. 1장 총독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저자는 총독을 속주 지배라

는 입장이 아니라 중앙과 피정복민을 연결하는 존재로 파악하였다. 2장은 예술, 건축, 

다른 물질문화에서 아케메네스인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. 아케메네

스인과 통합된 외국인들이 서로의 모습을 흉내 내는 현실은 상호혼합주의의 세계임

을 의미한다. 3장에서는 물질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였다. 4장은 아케메네

스의 지배에서 물질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케메네스의 문화적 산물은 주권

과 점령으로 인한 물질적 대리인의 상호의존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. 5장에서는 아

르메니아인들이 아케메네스의 지배에 인간적, 물질적 한계를 제시하는 방식을 설명

하였다. 6장 아르메니아 산악 지역의 물질적 특징을 논하였다. 




